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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뭐예요



선생님은 치매센터에서 왔어요.

치매센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치매센터는 보건소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교육하고, 

치매로 아픈 분들과 가족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곳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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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뭐예요?
치매센터는 보건소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교육하고, 

치매로 아픈 분들과 가족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곳 이예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기억주머니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기억주머니가 망가져서 기억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게 되요.

그러면, 치매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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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돈이 많아도 

똑똑해도 걸릴 수 있어요.

뇌가 아프거나 다쳐서 오는 

병이니까요.

그래서 치매는 나이가 많아져서 

노인이 되면 잘 걸리는 병이에요.

하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키지 않으면, 

젊은 사람도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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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기억주머니에 기억이 사라질수록

평소 잘하던 일도 혼자 하지 못하게 되고,

결정을 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어져요.

하지만 갑자기 아이처럼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변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면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치매는 뇌가 아프거나 다쳐서 

오는 병이니까요…

그래서 치매는 나이가 많아져서 

노인이 되면 잘 걸리는 병이에요.

하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키지 않으면, 

젊은 사람도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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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예전 일은 잘 기억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잊어요.

중요한 약속을 잊는 일도 생겨요.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또 하고, 같은 질문을 계속하기도 해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을 잘 할 수 없게 되고,

‘그것, 저것’으로 대신 말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재미없어 하는 일이 많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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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하다 

가스 불 끄는 것을 잊는 일이 자주 일어나요.

돈을 관리하고 계산하는 것이 

어려워 잘 하지 못해요.

오늘이 몇월 며칠인지 날짜와 

요일과 시간을 알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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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해요.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라도 

여기가 어딘지  몰라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찾아 오지 못하는 일도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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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단추를 잘 잠그지 못하고,

신발을 짝짝이로 신기도 해요.

밥 먹기, 화장실 가기, 씻기 등을 

혼자 할 수 없게 돼요.

혼잣말을 계속 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는 일이 

많아지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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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예방하고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고 평소 아픈 곳을 치료받고 잘 관리하면 

치매에 걸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어떤 치매의 경우에는 빨리 치료하면 완전히 치료가 되기도 하고, 

치매를 일찍 발견해서 잘 관리하면 나빠지는 속도가 느려져요.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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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에게 알려주세요. 치매를 예방하려면,

골고루 잘 먹고, 운동도 읏샤 읏샤 열심히 해야 해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술과 담배는 뚝 끊어 주세요.

아플 땐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해요.

책도 많이 읽고, 글도 자주 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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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스스로 달라지는 것을 느껴 불안해 해요.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혹시나 가족들이 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슬퍼한답니다.                    

치매로 생활에 실수가 반복되어 불안하고                    

불안한 마음이 커지면 말과 행동을 할 때 더 많이 실수하게 돼요.           

주변에서 무시하고 아이 취급을 하면 화도 나요.            

생각이 나지 않아 답답하고, 모든 게 헷갈려요.

치매어르신의 마음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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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생각해서 빈칸을 채워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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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족을 잘 알아보고 생활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도 욕심도 많아졌어요.       
     

밤에 잘 주무시지 않고 벽을 보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밥을 차려드린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할머니가 밤에 잘 주무실 수 있게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할머니 손을 잡고 산책을 다녀오고,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드리기도 해요.

치매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단비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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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족을 잘 알아보고 생활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도 욕심도 많아졌어요.       
     

밤에 잘 주무시지 않고 벽을 보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밥을 차려드린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할머니가 밤에 잘 주무실 수 있게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할머니 손을 잡고 산책을 다녀오고,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드리기도 해요.

제일 걱정되는 일은요.    
     

     
     

할머니가 혼자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가 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족은 경찰관 아저씨가 알려준 대로     
     

     
     

할머니 옷에 할머니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붙여뒀어요.

나는 할머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여전히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을 테니까요...



치매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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